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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특별․광역시지역과 도지역 거주자 구분하여, 거주지의 특성이 지역사회통합

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변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별․광역시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163명, 도지

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을 주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적합

성은 특별․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별․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개인적 특성 및 가족적 특성은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특성은  도지역보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지역사회통

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책적 개입에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

한다.

■ 중심어 :∣결혼이주여성∣지역사회통합∣거주지 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of individualistic, family,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women on marriage on community integration. It is focused on 

exploring how the immigrant women on marriages' residential district differentiate community 

integration. The study adopts a questionnaire method in research of immigrant women on 

marriage in all parts of Korea. Data are collected from 163(Metropolitan Government & City), 

182(Provincial Government) immigrant women on marriage for empirical analysis respectively. 

Technique used in analyzing data is Binary Logit Model primarily. In conclusion, on the results 

of test, it turned out to be strong significant influence on provincial regions than the metropolitan 

city regions statistically excepting family, and soci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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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

이 아닌 일상사가 되었다. 과거 1960년대 우리 사회에

서 이민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이 서독의 광부나 간호사

로 취업하기 위해 이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민의 개

념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이주민

은 2007년 4월 80만 명을 돌파하고, 2008년 8월 1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는 16만 62,431명이며, 전체 외국인 주민(71만여

명)의 22.3%로 우리사회가 다문화 공존 사회로 진입하

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제결혼 현상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며, 이

에 따른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문제점들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다[1]. 

한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유일한 취약계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엄연히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들이며, 본인들과 가족,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

래를 지탱하는 구성원들이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은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한국사

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검토 과제

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도지역은 특별․광역시 지역에 

비해 지역이 넓고 상대적으로 농촌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별․광역시 지역은 인구의 팽창과 

도시적 생활방식이 체화되어 있다. 여기서 도시적 생활

방식의 특징은 통상 구성원들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의 대부분은 비인격적이고 

표면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되기 쉽고, 인간관계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기 쉽다. 밀접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사회성원간에는 협력보다는 경쟁과 상호

이용이 조장되고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 이는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지역사회내

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주민간의 상호작용과 유대가 낮

아지면서 지역사회가 쇠퇴한다[2]. 

이러한 주장을 고려한다면, 도시화의 수준 차이가 존

재하는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

성들이 경험하는 지역사회통합 정도는 차이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동시에 

거주지역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특성은 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특성을 반영하

지 않은 연구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응으로서 의미를 가진

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역특성

을 특별․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한 뒤, 지역사회통

합 영향 변인을 비교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지역사회통합

사회통합이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는 상태이다[3].

사회통합은 객관적 사회통합과 주관적 사회통합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객관적 사회통합은 가정내 통합을 지

역사회통합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4]. 그러

나 경험적 연구를 위해 사회통합을 지역사회통합의 개

념으로 한정하고, 개인의 ‘지역사회 연관 활동의 수행정

도’로 측정하여. 사회통합을 지역사회통합으로 구체화

하고, 주로 개인의 역할수행을 지역사회와의 연관 기능

으로 조작화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에는 

소수자들도 일반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기적 

교류하는 것, 일반시민들과 함께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일반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소비활

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다[5].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지역사회통합 개념이 

더욱 적실성을 가지는 것은 이질적인 언어․사회문

화․생활습관, 이방인이라는 시선, 거주지역의 상대적 

한정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통합 개념의 적용성이 더

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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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통합의 영향변인

2.1 개인적 특성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개인적 특성은 정신건강 또

는 사회경제적 적응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6].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

[7].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관련해서 낮은 소득으로 인

해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 경우, 지역사회활동 의욕과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

질적인 소득액수 보다 상대적인 소득수준의 중요성하

다고 하였는데[8].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의 소

득수준 인식뿐 만 아니라 모국에서 경험했던 소득수준 

평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저소득

층에 속하지만 모국에서 더욱 빈곤한 생활을 했을 경

우,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거주기간으로 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요한다. 특히 결혼 이민자의 경

우 이민 초기에는 낮선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 거주기간이 오래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

준이 낮다고 하였다[9]. 즉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웃

이 생기고 이에 따른 만남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회활

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활발해질 

개연성이 높다. 

한국어구사능력 관련해서 한국사회 부적응, 자녀교

육의 애로의 중요 원인이 한국어 구사능력의 미숙에 연

유하며[6],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

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결혼연령과 정의 관계에 있다

는 점을 볼 때, 연령차가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연령차가 크다는 

것은 남편이 재혼일 가능성이 높고, 재혼의 안정성이 

초혼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10]. 

마지막으로 취학연수로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습득능력과 같이 적응 및 조직 통합수준이 긍정

적인 관계를 가질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내국인의 학

력이 가지는 의미와는 달리 이민자는 ‘숙련의 이전장벽’ 

존재하기 때문에 모국에서의 학력수준이 노동시장 진

입 및 지위에 반드시 정비례 한다고 보기 어렵다[4].

2.2 가족적 특성 : 가족의 지지 정도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개인의 행동 및 가치, 의

사결정,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의 하나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

회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가정폭력, 시댁식구와의 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정도는 적응 및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민

자는 우울, 불안, 공포, 모멸감과 같은 적응상의 어려움

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호소하며[11], 가정경제가 

어려울 경우 우울함 및 불안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12].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가족의 

응집정도, 표현정도, 갈등정도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이처럼 개인의 사

회적응에 있어 가족기능이나 가족지원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으며, 가족의 지지적 환경은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2.3 사회적 특성 : 사회적 지원 정도, 정부의 지원 프

로그램 이용 정도

개인은 한 개체인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이며, 직장, 

학교, 종교단체, 지역 등의 일원으로 사회 환경의 구성

요인이 된다. 사회체계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

이 포함되며 개인의 부적응은 그가 속한 사회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적응 상태의 개인을 변화시

키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부적응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조절, 문제해결 기능을 

수행한다[14]. 새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지원체계가 충

분치 못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중요 역

할을 수행하는데, 정보제공, 정서 및 물질 등 사회적 지

지의 제공은 정신적 부적응의 극복에 중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따라서 정부의 각종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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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특별․광역시 도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7(10.6) 28(15.6)

100-200만원 76(46.7) 91(50.2)

200-300만원 59(36.3) 55(30.4)

300만원 이상 10(6.4) 7(3.8)

거주
기간

1년 미만 14(8.4) 19(10.4)

1-3년 미만 21(12.7) 27(14.9)

3-5년 미만 35(21.6) 43(23.5)

5-8년 미만 61(37.7) 72(39.8)

8년 이상 32(19.6) 21(11.4)

한국어
구사
능력

매우 능숙 7(4.5) 7(3.9)

능숙 13(7.8) 12(6.6)

보통 35(21.3) 27(15.1)

서툼 65(40.1) 81(44.6)

매우서툼 43(26.3) 54(29.8)

남편과 
연령차

6세 미만 31(19.3) 34(18.7)

6-10세 59(36.2) 63(34.7)

10세 이상 73(44.5) 87(47.6)

취학
연수 

중졸 이하 27(16.5) 34(18.9)

고졸 59(36.2) 70(38.5)

대졸(전문대포함) 77(47.3) 78(42.6)

배우자
정보의
일치도

매우 일치 10(6.3) 7(3.7)

대체로 일치 19(11.7) 16(8.9)

보통 69(42.5) 79(43.5)

대체로 불일치 53(32.4) 63(34.4)

매우 불일치 13(7.1) 17(9.5)

합 계 163(100%) 182(100%)

표 3. 표본 특성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이들의 적응 및 사회통합에 

중요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조현미(2011)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별로(경북 고령군의 경우) 50여종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하였다[16]. 결국 이러한 각

종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이들의 능력을 끌어내어 

노동시장 진입 및 사회통합을 원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사회통합에 중요

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지역사회통합(인지 유/무)에 미치

는 영향을 특별․광역시 및 도지역 거주자간 차별적으

로 검토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의 관계를 제시한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개인적 
특성

가구소득, 거주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남
편과의 연령차, 취학연수

지역사회통합
(인지 유/무)
-사회적 교류
-생산활동
-정치적 활동
-소비활동

가족적 
특성

가족의 지지 정도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정부)지원프로그램 이
용 정도

표 1.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III. 연구 설계 및 변수 정의

1. 연구방법론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지역사회통합 상태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짓분석을 활용한다. 종속변

수는 지역사회통합 상태를 통합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

단을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이항로짓분석은 임의로 특

정 기준범주(Baseline-category)를 설정하고, 이 범주

와 반응범주의 쌍을 지어 로짓모형을 정의하며, 종속변

수 Y가 반응범주 1, 2, 3, ---, J이고, 공변량  ,   

---, 인 이항로짓모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7].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자료수집

경험적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현

재 결혼이주여성의 거주현황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44.6%, 도지역은 55.4%를 차지하

고 있다[18].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층북

인원
4,092명
(24.6%)

4,142명
(24.9%)

1,015명
(6.1%)

932명
(5.6%)

815명
(4.9%)

715명
(4.3%)

765명
(4.6%)

549명
(3.3%)

지역 대구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인원
466명
(2.8%)

316명
(1.9%)

532명
(3.2%)

349명
(2.1%)

815명
(4.9%)

732명
(4.4%)

250명
(1.5%)

150명
(0.9%)

합계 166,35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7.12.30 기준 작성)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지역별 거주현황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별을 대상으로 수집한 

5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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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지역 163부, 도지역 182부, 총 345부가 최종 분

석에 이용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6년 5월 10일부터 7

월 10일까지이며, 표본 특성은 [표 3]과 같다.

3. 측정도구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측정도구를 구

성하였으며, [표 4]와 같이 변수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

다. 종속변수는 지역사회통합 인지 여부를 인지와 비인

지의 0과 1이라는 이원분류 종속변인(Dichotomous 

Classification)으로 구분하고, 독립변수는 가구소득, 거

주기간, 한국어구사능력, 남편과의 연령차, 취학연수, 

가족의 지지정도, 사회적 지원정도, 정부지원 프로그램 

이용정도로 구성하였다.

구분 변수 측정

종속
변수

지역사회
통합인지 여부

0= 지역사회통합 인지 없음,
1= 지역사회통합 인지 있음

독립
변수

가구소득
1=1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3=300만원 미만, 4=300만원 이상 

거주기간
1=1년 미만, 2=1-3년 미만, 3=3-5년 미만,
4=5-8년 미만, 5=8년 이상

한국어구사능력 1=매우 서툼 ～ 5=매우 능숙

남편과의 
연령차

남편연령-이주여성연령, 남편연령 클수록 정(+)
의 값 증가, 여성연령 클수록 부(-)의 값 증가

취학연수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이상

가족의 
지지정도

1=전혀 그렇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사회적 
지원정도

1=전혀 그렇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정부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정도

0=이용 경험 없음, 
1=이용 경험 있음

표 4. 변수의 정의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타당도 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

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

표로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예측타당성 (predictive 

validity), 그리고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 등이 

이용된다[19]. 본 연구에서 측정 항목들의 개념타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개념 신뢰도(수용범위: 0.7 이상)

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수

용범위: 0.5 이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지표들의 표준화 적재치가 0.5이

상으로 내용 타당성은 충족되었으며, 변수의 분산추출

지수 역시 0.5이상으로 예측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 표준화 적재치 기준에 미

달하여 분석항목에서 제외한 항목들은 사용하여 측정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측정항목
표준화 
적재치

구성개념
신뢰도

문항수
(최초)

AVE

지역사회통합 1
(사회적 교류)

I-1
I-2
I-3
I-4
I-5
I-6

.716

.729

.728

.814

.702
.715

.83 6 .625

지역사회통합 2
(생산활동)

P-1
P-2
P-3
P-4
P-5
P-6

.747

.727

.737

.541

.691

.736

.82
5
(6)

.622

지역사회통합 3
(정치적 관여)

PI-1
PI-2
PI-3
PI-4
PI-5
PI-6

.726

.748

.728

.437

.742

.692

.80
5
(6)

.617

지역사회통합 4 
(소비활동)

C-1
C-2
C-3
C-4
C-5
C-6

.736

.692

.752

.691

.736

.683

.74 6 .602

가족의 지지 
정도

FS-1
FS-2
FS-3
FS-4
FS-5
FS-6

.738

.727

.695

.485

.705

.726

.80
5
(6)

.642

사회적 지원 
정도

SS-1
SS-2
SS-3
SS-4
SS-5
SS-6

.739

.701
.696
.718
.503
.742

.81
5
(6)

.658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로짓분석 

특별․광역시지역과 도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

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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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지

역사회통합의 이원화된 반응변수(범주 0, ‘지역사회통

합인지 없음’을 기준 범주로 설정함)와 가구소득, 거주

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남편과의 연령차, 취학연수, 가족

의 지지정도, 사회적 지원정도,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예측변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

는 이항로짓분석의 적합성(Good of fitness)은 [표 6]과 

같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별․광역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ⅰ) 가구소득은 지

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

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거주기간은 지역사회

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거주기간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한국어구사능력 역시 지역

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할수록 지역사회

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남편과의 연령

차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의 연령차가 클수록 지

역사회통합 인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취학연

수 통계적 유의성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가족의 지지정도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지

지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ⅶ) 사회적 지원정도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

회적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ⅷ) 마지막으로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정도로 기준변수(이용 경험 없음)를 중심

으로 보면, 설명변수인 이용 경험자는 지역사회통합 인

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ⅰ) 가구소득은 지

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

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거주기간은 지역사회

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거주기간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한국어구사능력 역시 지역

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할수록 지역사회

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남편과의 연령

차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의 연령차가 클수록 지

역사회통합 인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취학연

수 통계적 유의성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가족의 지지정도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지

지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ⅶ) 사회적 지원정도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

회적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ⅷ) 마지막으로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정도로 기준변수(이용 경험 없음)를 중심

으로 보면, 설명변수인 이용 경험자는 지역사회통합 인

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특별․광역시 지역 도지역

B Exp(B) B Exp(B)

상 수 2.542*** 2.765***

가구소득 .249* 1.272 .316** 1.306

거주기간 .273* 1.343 .421** 1.684

한국어 구사능력 .307** 1.371 .464** 1.764

남편과의 연령차 -.234* 1.245 -.311** 1.285

취학연수 .179 1.173 .203 1.194

가족의 지지정도 .503*** 1.514 .715*** 2.118

사회적 지원정도 .605*** 1.723 .527*** 1.981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정도(이용경험 있음)

.511*** 1.564 .505*** 1.845

-2Log-Likelihood 3.934 4.354

Chi-square 382*** 412***

Nagelkerke R-제곱 .413 .452

주 1: 지역사회통합 인지 없음(종속변수),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
용 경험 없음(독립변수)을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로 설정함
주 2: *** P<0.01, ** P<0.05, * p<0.1  

표 6. 이항 로짓분석 결과

3. 논의

첫째,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가구소득, 거주기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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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구사능력, 남편과의 연령차 변수  모두 특별․광

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가구소득은 종속

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지역에서 가구소득이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 

일자리 부족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ⅱ) 거

주기간 역시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도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지역사회통

합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촌지역의 상대적으

로 낮은 문화시설 접근성, 부족한 교통시설, 지리적 취

약성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ⅲ) 한국어 구

사능력 역시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도지역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지역

사회통합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촌지역의 상

대적으로 낮은 교육프로그램, 접근성 저하, 교통 불편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ⅳ) 남편과의 연령

차 역시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도지역에서 남편과의 연령차가 지역사회

통합에 더욱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촌지역

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부장적 문화,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과의 연령차가 10살 이상인 경우 농촌지

역이 더욱 높았듯이 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취학연수는 특별․광역시 지역, 도지역 모두 통

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

면, 개인의 생산성 차이는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정도

에 의존하며 이러한 기술력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인적자본이

론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직업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낮은 투자로 

인한 낮은 생산성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적자본

에는 교육, 기술, 경력, 건강 등이 해당된다[20]. 이와 같

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에서 획득한 기술, 학력, 

경력이 있다하더라고 한국사회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설사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기술, 학

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사람보다 경쟁력을 갖춰 

취업과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가족적 특성으로 가족의 지지정도는 특별․광

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기능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특히 결혼 초

기에 배우자간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대국의 

문화, 역사, 가치에 대한 교육과 상호대화 증진, 언어교

육 등을 통해 상당부분 극복할 수 부분으로 가족의 지

지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대상 서비스기

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특성에 속하는 사회적 지원정도,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두 도지역보다 특별․광역시 지

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ⅰ) 사회적 지원정도는 종속변수에 차별

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광역

시 지역에서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기회가 많고, 농촌

거주자에 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는 점

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ⅱ) (정

부)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참여는 시공간적리 측면에서 접근성

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즉 접근성의 한계는 이

들의 활동영역 및 관계형성의 제한을 가져오며, 이는 

다양한 생활 측면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특별․광역시지역과 도지

역 거주자로 구분하여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차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영향변인을 범주화

하고, 결과변인으로서 지역사회통합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여부 유무로 조작화하였다.

분석모형은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특별․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

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첫째,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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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거주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남편과의 연령차 

변수 모두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

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적 특성인 가족의 지지정도 변수 역시 특

별․광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특

성에 속하는 사회적 지원 정도, (정부) 프로그램 이용 

정도 변수는 도지역보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지역

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통합에 미

치는 유의적 변인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창기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지역에 주로 거주하였지

만, 1990년 후반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도

시거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이

들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변

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라

는 점에서 연구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

근성이 양호하고, 의료기관 등 제반 시설의 편리성 등 

지역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강도

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를 이용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

스와 취약지역을 위한 방문교육사업과 같은 정부의 노

력이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을 촉

진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됨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분한 지역 특성이 실제 결혼이주여성의 삶

의 관찰하기에 너무 큰 지역 단위일 가능성이 있다. 동

일 도지역내에서도 도시적 특성을 가진 지역과 농촌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 공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지역 특성을 구분하는 연구가 갖는 근본적 한계가 된

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등 보

다 세분화된 지역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에 

따라 거주자의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연구자가 발견한 

지역의 차이가 지역의 특성 때문인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차이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문제를 검토하면서 

개인적 특성은 물론, 가족적 특성, 사회적 특성을 포괄

하였으며, 아직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지역사회통합의 

지역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특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차별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연구에 있어 지역특성 변수는 간과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결혼이주여

성의 지역사회통합 연구에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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